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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친지  여러분,  그리고  영수  할아버지를  아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박영수,  우리  모두의  영수  할아버지를  떠나보내며  그  삶을  기억하고
기립니다.

1941년  5월  12일,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신  할아버지는  격변의  시대를  묵묵히  건너오셨습니다.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치신 뒤 1960년대 서울로 올라오셔서 은행원으로 35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었지만, 사실 그분이 지킨 것은 사람의 신뢰였습니다. 원칙을 흐리지 않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먼저  생각하셨던  분.  그래서  함께  일하신  분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박 선배는 약속을 생명처럼 지켰다.”

퇴직  이후의  시간도  쉼이  아니라  또  다른  헌신이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교회와
함께  10년  넘게  봉사를  이어가시며  청소년  멘토링에  앞장서셨습니다.  공부가  막막한  아이에게는
조용히 방법을 알려 주고, 길을 잃은 마음에게는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글자 한 줄이 인생을 바꿀
때가 있다.” 그 말처럼, 서가를 정돈하는 그분의 손길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내일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영수  할아버지는  더  없이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배우자  김순자  여사와  58년을
해로하셨고,  아들  박진호,  박민수,  딸  박은영,  그리고  손주  다섯을  두셨습니다.  가족을  대하실  때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엄함과  따뜻함의  균형.  기준은  분명하되,  사람을  먼저  보시는  눈.  “정답을
외우기보다,  바르게  서라.”  할아버지의  말씀은  꾸중처럼  들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격려로
남았습니다.

저에게는  무엇보다  설날  아침의  풍경이  선명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떡국을  끓이시며  “국물은
급하게 끓이면 맛이 없다” 하시던 목소리, 그리고 식탁 끝에서 붓을 들고 한지 위에 덕담을 써 주시던
모습. 먹을 만큼의 소금처럼 절제된 글씨, 그러나 문장마다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덕담 한 장을
방 책상 앞에 붙여 두면, 한 해를 조금 더 곧게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낮고 단단한
웃음,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던 손길, 그리고 가끔 슬며시 건네시던 정성스런 손편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오래 그리워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서예와 바둑을 사랑하셨습니다. 붓끝이 머무는 숨, 돌 하나를 내려놓기 전의 침묵. 서예와
바둑은  그분의  삶을  닮아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되  물러서지  않고,  과한  장식  대신  단정한  중심을
세우는 법. 작은 뜰을 가꾸실 때도, 한강을 걸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꽃이 피는 데는 계절이 필요하고,
강을 걷다 보면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그분은 늘 조용히 알려 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성실을 쌓는 삶. 책임 앞에서 핑계를 먼저 세우지 않는 태도. 겸손을 단정한 옷처럼 입고
사는 사람. 영수 할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가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드러났습니다.  출근길의  같은  시간,  같은  노트의  같은  글씨,  같은  인사.  그  반복  속에서  사람들은
안심을 배웠고, 우리 가족은 신뢰의 모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주인  저에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스승이셨습니다.  예절을  곱게  가르치되  형식에만  머물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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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습니다.  “인사는  자세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시험을  앞두고  초조했던  날에는  바둑판에
마주 앉아 두 수만 두자 하시더니, 결국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 주셨습니다. 정답을 주시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기다려  주시던  그  시간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면,
할아버지가  바둑돌을  손에  굴리던  그  조용한  리듬을  떠올립니다.  급할수록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신호였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슬픔  속에  서  있습니다.  2026년  3월  29일,  향년  85세로  우리  곁을  떠나신  영수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빈자리가 너무 또렷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남기신 것은 빈자리만이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등을 떠밀지 않고 어깨를 토닥여 주던 손길, 약속을 지키는 일이 결국 사람을 지킨다는
믿음, 그리고 손글씨 한 장으로도 하루를 밝힐 수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남아, 앞으로의
길을 비춰 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떡국을  끓일  것입니다.  숟가락이  닿는  소리  사이로,  “국물은  급하게  끓이면  맛이
없다”는  목소리를  다시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첫  아침에  종이를  펴고,  서툰  붓끝으로라도
서로에게 덕담을 써 내려갈 것입니다. 약속 시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기다려 주며, 필요할
때는  먼저  손을  내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아버지께  배운  삶의  모양이고,  그분을  닮아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여사님,  그리고  아버지  진호  삼촌,  민수  삼촌,  은영  이모,  손주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의 우리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울되 서로 기대어 서겠습니다. 서로의
손을 더 자주 잡고, 더 자주 안부를 묻고, 더 오래 귀 기울이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늘 그러셨듯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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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성실과  책임,  겸손과  신뢰로  쌓아  올리신  당신의  삶이  우리에게  길이
되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그 웃음으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안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미소를  이어  가겠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툴더라도, 서로에게 따뜻한 글자 한 줄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당신이 사랑하신 강과 뜰, 글과 돌,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당신을
그리워하겠지만, 그리움 속에서도 당신의 삶을 기쁘게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영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도사는 chudosa.com에서 작성되었습니다.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지금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를 생성하세요chudosa.com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


